[image: image1.png]


[image: image2.jpg]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단식농성단이 13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KT노동조합 12명을 비롯 IT연맹은 총 24명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키로 하고, 첫날인 13일 김해관 수석부위원장과 한호섭 복지1국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국민 단식농성’은 지난 12월 6일 240명의 농성단으로 시작해 13일 현재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확대 합류함에 따라 현재 6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농성 확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종렬 상임대표는 “국보법을 사수하려는 자들은 국보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국보법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은 고문과 살인, 색깔공세, 무고한 시민학살일 뿐이고 살아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노총 이혜선 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끝장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자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이미 국가보안법의 죽음을 선언했고, 이제 사망진단서를 확인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보법이 의정단상에서마저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날을 꼭 보고 말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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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 


김해관 수석부위원장 등 12명 국보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단식 참가


 























IT노동자의 생활네트워크를 실현합니다.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www.itun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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